
SSM, 일회용 비닐백 판매금지
환경부, 2월1일부터 … 33억원 절약에 이산화탄소 2831톤 저감

기업형 슈퍼마켓(SSM)에서 일회용 비닐백 판매가 중단된다.

환경부는 2월1일부터 대형마트에 이어 전국 800여개 기업형 슈퍼마켓에서도 일회용 비닐백 판매를 중단한

다고 1월30일 발표했다.

SSM을 운영하는 유통기업들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바구니 제작 및 보급, 재사용 종량제 봉투 및 종

이봉투 판매 확대, 자율포장 빈박스 제공 등 다양한 대체수단을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대형마트는 2011년 10월부터 일회용 비닐백 판매를 중단했다.

환경부는 “기업형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백을 판매하지 않게 됨에 따라 6600만장의 비닐백 발생을 줄여

33억원을 절감하고 이산화탄소 2831톤을 저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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